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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는 데바시아 풀리킬과 테레시아 풀리킬의 둘째 아이였다. 1952 년 9 월 5 일에 엘란지의 성모 마리아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메리”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메리는 신앙 가득한 가정에서 두 명의 자매와 네 명의 형제들과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1959 년 5 월 11 일에 첫영성체를, 1967 년 6 월 4 일에 견진성사를 받았다. 

수도 성소에 대해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3 세가 되자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영감과 강한 갈망을 

느꼈다.” 메리는 1969 년 6 월에 노틀담의 지원자로서 받아들여 졌다. 지원기 2 년차때 다른 두 지원자들과 함께 

하이더라바드에서 몬테소리 교사 양성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메리는 1972 년 6 월에 지격을 갖춘 몬테소리 

교사로서 청원소에 입소했다.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 희망과 신뢰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참되고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이다.” 메리는 1973 년 1 월 3 일 착복했고 메리 샤이자 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수녀는 

1974 년 12 월 19 일에 첫서원을, 1981 년 12 월 19 일에 종신서원을 발했다.  

메리 샤이자 수녀는 방갈로르의 가르멜 산 대학을 졸업하고 마이소르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쳤다. 수녀는 교육 

분야에서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던 시기에 제대로 폭넓은 교육을 갖추었다. 수녀는 몬테소리학교장, 고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장, 마지막으로 관구 교육 코디네이터로서 일했다.  

1995 년에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지원하여 그곳에서 여러 학교의 교사, 교장으로 봉사했다. 

탄자니아에서 20 년간의 선교 활동 후, 2015 년 인도로 돌아와 교육 사도직을 계속했다.  

메리 샤이자 수녀는 2024 년 9 월 첫째주에 학교 감찰로 차티스가르주 주로단에 있었는데 그때 경미한 증상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우리 간호사인 메리 조이스 수녀가 임시 조치를 취해 주었다. 메리 샤이자 수녀는 점차 의식을 

잃어갔다. 주로단에서 2 시간 거리인 암비카푸르 홀리 크로스 병원으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심한 뇌출혈로 

판명되었다. 수녀는 그 지역 신경전문병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녀의 상태는 위중해져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다. 주로단과 무스쿠트리 공동체는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메리 샤이자 수녀를 대했다. 관구장 

메리 앨리스 수녀와 1 참사 메리 루비 수녀가 다음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녀는 영원하 고향으로 떠나갔다. 수녀의 

모토는 언제나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다. 메리 샤이자 수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다.   

우리는 수녀회의 매우 활동적이며 활기찬 회원인 메리 샤이자 수녀의 사망을 슬퍼하며 관구와 교회를 위한 수녀의 

은사에 대해 좋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마음을 드높인다. 그리스도에 대한 수녀의 열정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는 뛰어난 것이었다. 지난 50 년간 메리 샤이자 수녀는 사목적 보살핌과 연민으로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모범적 재능을 발취하여 주변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   


